
[보도자료(Press Release)]



전  시  명 :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09 <팀 버튼 전> 

전시  기간 : 2012년 12월 12일(수) ~ 2013년 4월 14일(일),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휴관

전시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2,3층

관람  시간 : 화-금  오전10시~오후8시

             주말, 공휴일  오전 10시~오후7시 

             *뮤지엄데이 -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오후10시까지 연장

티켓  정보 :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에서 예매 가능 

현대카드 결제 시 20% 할인, M포인트 결제 가능 (단, 온라인 예매에 한함)

도슨트교육 : 도슨트(전시설명)와 함께 30~40분 동안 전시장을 돌며 작품 앞에서 설명을 듣는 

무료 프로그램. 오전11시 오후 2시, 4시, 6시 (1일 총4회 운영)

주       최 : 뉴욕현대미술관(MoMA), 서울시립미술관, 현대카드

주       관 : ㈜지엔씨미디어

문       의 : 02)325-1077~9

티켓구분 개인 단체 (20인 이상) 비고

일반 12,000원 10,000원 -만 19세~ 만 64세

청소년 10,000원 8,000원
-만 13세~ 만 18세

-하사이하의 군인 및 의무경찰

어린이 8,000원 6,000원 -만 7세~ 만 12세

특별 권 5,000원

-만 65세 이상

-장애인(4~6급)

-미취학아동(만4세~만6세)

특별할인 일반가격의 20%할인 (특별 권 제외)

-현대카드 결제 시 

-다둥이카드, 에코마일리지카드, 

시티투어버스카드(당일권) 제시 시

무료 권 무료입장

-48개월 미만

‘복지카드 및 관련 증 제시 시 혜택제공’

-장애인 1급~3급(동반1인 포함)

-국가유공자 본인 외

-뮤지엄데이에 한에 만 65세 이상

[상세 자료 및 취재 문의]

현대카드 홍보팀 언론 홍보 담당 

차경모 / (02)2167-6419, 010-4438-4416 / kuma@hyundaicard.com

서울시립미술관 언론 홍보 담당 

오현미 / (02)2124-8924 / formakia@seoul.go.kr

지엔씨미디어 언론 홍보 담당 

mailto:kuma@hyundaicard.com
mailto:formakia@seoul.go.kr


김현지 / (02) 325-1085, 010-8873-9208 / graymv@gncmedia.com

1. 전시 소개

1) 전시 의의

전 세계 마지막,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전시!

뉴욕현대미술관(MoMA)과 서울시립미술관, 현대카드가 공동 주최하는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09 <팀 버튼 전>'은 영화 <가위손>과 <배트맨>,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등을 연출한 팀 버튼 감독의 발자취를 담아낸 전시이다.  팀 버튼 감독이 어린 시절에 그린 습

작부터 회화, 데생, 사진, 영화제작을 위해 만든 캐릭터 모형 및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보

관해 온 작품까지 총 8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2009년 MoMA (Museum of Modern Arts, 뉴욕현대미술관)은 팀 버튼의 초기 습작부터 최근 영

화의 캐릭터까지 660점이 넘는 작품을 통해 팀버튼 감독을 재조명했다.  전시는 80여 만 명의 관

람객을 매료시키며, 1980년 <파블로 피카소전>과 1992년 <앙리 마티스전>에 이어, MoMA 역사

상 세 번째로 많은 관람객을 기록하였고, 이후 뉴욕, 멜버른, 파리 등 전 세계 5개 도시의 관객을 

열광시켰다.            

현대카드는 뉴욕현대미술관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 학생들에게 뉴욕현대미술관 인턴

십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현대카드와 뉴욕현대미술관은 좋은 전시

를 한국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끊임 없이 순회전시를 검토해 왔으며, 그 첫 번째 결실이 '현

대카드 컬처프로젝트 09 <팀 버튼 전>'이다. 특히, <팀 버튼 전>은 2012년 파리 전시를 끝으로 

종료되는 전시였으나, 남다른 실험성, 독창성, 그리고 창의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전시를 꼭 한

국에서 선보이고 싶다는 현대카드의 설득으로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서울 전시가 열리게 되었

다. 

이번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09 <팀 버튼 전>'에는 서울시립미술관(관장 김홍희)도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한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뉴욕현대미술관 측과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팀 버튼 

감독의 최근작인 <프랑켄위니> 섹션을 전시에 새롭게 추가 구성하는 등 이번 전시를 동시대적인 

전시로 진일보시켰다. 또, 서울시립미술관은 역대 <팀 버튼 전> 중 최대 규모의 작품을 선보이는

데 큰 기여를 하는 등 수준 높은 전시를 선보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란?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는 콘서트, 연극, 전시, 무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험성과 독창성을 보여

주는 컬처 아이콘을 탐색, 선별, 소개하는 현대카드의 문화마케팅 브랜드. 그 동안 컬처프로젝트

mailto:graymv@gncmedia.com


는 미카, 존 레전드, 킨 등 다양한 장르의 콘서트는 물론 극단 코메디 프랑세즈의 <상상병 환자>, 

스코틀랜드 국립극단의 <블랙 워치> 등 다채로운 문화 영역의 아이콘을 소개해 왔다. 

기존 헐리우드 감독들과 다른 각도로 세상을 보고, 그만의 스타일을 창조해낸 팀 버튼(Tim Burton)

은 그 누구보다도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와 잘 어울리는 예술가라 할 수 있다. 

2) 전시 소개

2-1) 작가 소개 

팀 버튼 (Tim Burton)

팀 버튼은 <가위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독특한 판타지 영화로 유명한 영화감독이다. 그

는 무섭고 괴기스러운 영화 속 캐릭터를 중심으로 풍부한 상상력과 판타지를 통해 사회를 비판하

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는 신문과 잡지 만화, 애니메이션, 동화, 장난감, 일본의 괴물 영화들, 설

치 예술과 SF 영화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25년간 출시된 14편의 팀 버튼 영화들은 

그 스타일이 너무 독특해서 "버튼 양식(Burtonesque)"이라고 일컬어질 정도. 팀 버튼만의 독특한 

시각적 연출과 특정한 주제는 그가 그만의 미학과 스타일을 확립 하는데 기여했으며, 독창적 캐

릭터들은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팀 버튼은 주로 영화로만 알려져 왔으나,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창조적 예술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은 팀 버튼 감독이 팝 컬처로부터 영감

을 받은 포스트 모던 세대의 예술가임을 알게 될 것이다.

2-2) 전시 상세 소개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09 [팀 버튼 전]>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한 세계적인 영화감독 팀 버튼의 작품 세계를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

고 있다. 우리 시대 무한한 상상력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팀 버튼의 작품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진

화했는지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성장기 Surviving Burbank

상상력을 스케치하다

팀 버튼은 1958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버뱅크(Burbank)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는데, 놀이동산

이나 동네 축제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며 상상력을 스케치하곤 했다.



그는 스스로 버뱅크에서의 외롭고 지겨웠던 어린 시절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별난 상상

력을 끊임없이 그림으로 표현하며 그 시간을 채워나갔던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늘 명랑하

고 활기찼다. 어린 시절 그가 그린 그림은 각종 잡지에서 정성스럽게 수집한 만화들을 닮아 명랑

함이 살아있다.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 만든 그의 아마추어 영상 필름을 비롯하여 그가 

개인적으로만 소장하고 있었던 그의 어린 시절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성숙기 Beautifying Burbank

창의의 세계로 내딛다

18세가 되던 해, 월트 디즈니가 설립한 캘리포니아예술학교(칼 아츠 Cal Arts)에 입학하게 된 팀 

버튼은 그로부터 2년 후에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일하게 된다. 어린아이 같은 감성을 바탕으

로, 기괴하면서도 유머러스한 팀 버튼만의 작품 세계가 바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탄생되기 시

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칼 아츠의 독특한 분위기는 그에게 예술적 탐험과 자기 발견의 방대한 기회를 선사했는데, 어린 

시절 우울한 주변환경에 대항했듯이, 이 시기에 그는 대단히 왕성한 창작력을 보여주었다.

전성기 Beyond Burbank

꿈을 완성하다

팀 버튼은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비로소 할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감독이자 위대한 예술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 <가위손>, <배트맨>, <크리스마스의 

악몽>,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 명작이 탄생하는 데 기초가 되었던 스케치부터 캐릭터 모형들, 

실제 영화 속에 등장한 소품 등 높은 예술적 수준을 자랑하는 흥미로운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

는다.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로 탄생한 팀 버튼의 영웅들은 다리를 여러 개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

고, 혹은 모든 일을 해치우는 괴물이기도 하며, 영화 속에서 나무 및 얼음을 조각하던 이상한 형

상을 한 인간,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나, 이상한 나라에서 살아 남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상상력의 결과물로 나타난 이들은 팀 버튼의 작품세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바로 그 자체이다.



4. 대표작품 소개

팀 버튼 (미국, 1958 출생) Tim Burton (American, born 1958)

무제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 Untitled (The Melancholy Death of Oyster Boy and Other Stories)

1998, 종이에 펜, 잉크와 수채, 27.9 x 35.6 cm

개인소장

© 2012 Tim Burton



팀 버튼 (미국, 1958 출생) Tim Burton (American, born 1958)

무제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 Untitled (The Melancholy Death of Oyster Boy and Other Stories)

1982-1984, 종이에 잉크와 마커와 색연필, 25.4 x 22.9 cm

개인소장

© 2012 Tim Burton



팀 버튼 (미국, 1958 출생) Tim Burton (American, born 1958)

무제 (로미오와 줄리엣) Untitled (Romeo and Juliet)

1981-1984, 종이에 잉크, 마커와 색연필, 30.5 x 40.6 cm

개인소장

© 2012 Tim Burton



팀 버튼 (미국, 1958 출생) Tim Burton (American, born 1958)

와인과 푸른 소녀 Blue Girl with Wine

1997 년경, 캔버스에 유채, 71.1 x 55.9 cm

개인소장

© 2012 Tim Burton



팀 버튼 (미국, 1958 출생) Tim Burton (American, born 1958)

무제 (생명체 시리즈)

1997-1998, 종이에 파스텔, 35.6 x 27.9 cm

개인소장

© 2012 Tim Burton



팀 버튼 (미국, 1958 출생) Tim Burton (American, born 1958)

무제 (사탕을 주세요!) Untitled (Trick or Treat)

1980, 종이에 잉크와 마커, 36.8 x 29.2 cm

개인소장

© 2012 Tim Burton



팀 버튼 (미국, 1958 출생) Tim Burton (American, born 1958)

무제 (숫자시리즈, #6) Untitled (Number Series, #6)

1982, 종이에 잉크, 마커와 수채, 27.9 x 38.1 cm

개인소장

© 2012 Tim Burton


